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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터즈 섹션 상영작 공개!
- 거장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마스터즈 섹션... 올해는 ‘숨은 거장’의 신작 포함 15편 상영

- 퀘이 형제, 존 스미스, 드니 코테, 장뤼크 고다르 등 거장들과 만나는 시간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마스터즈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마스터즈는 자신만

의 작품 세계를 개척하며 영화 문화를 창조해 온 거장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섹션이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터즈 섹션에서는 15편(장편 9편, 단편 6편)의 영화가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

다. 올해는 잘 알려진 거장들뿐 아니라 숨은 거장의 신작 발굴에 힘을 썼다.

왼쪽부터 <내 말 좀 들어줘>, <가을이 오면>

영국 리얼리즘의 거장 마이크 리의 신작 <내 말 좀 들어줘>는 평화를 느끼기 힘든 시대에 현자가 건네

는 따끔한 일침을 담고 있다. 삶은 욕망과 우연의 미스터리임을 아는 작가인 프랑수아 오종의 <가을이 

오면>은 가족의 평안이 행복의 전부인 노년기의 두 여성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심리 스릴러다.

왼쪽부터 <도주>, <모래시계 표지판 아래 요양소>, <뜬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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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인 애니메이션의 대가이자 빛의 마술사인 퀘이 형제가 오랜만에 발표한 세 번째 장편영화 <모래

시계 표지판 아래 요양소>는 폴란드 작가 브루노 슐츠의 동명소설을 물성화한 미스터리 영화다. 사회에 

존재하지만, 시스템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주목해 온 아다치 마사오의 <도주>는 평생 도망을 다닌 테

러리스트가 죽음 앞에서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고야 마는 모순을 그린다. 

에번 존슨, 게일런 존슨, 가이 매딘의 <뜬소문>은 정상회담 G7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로, 세계

의 종말을 마주하게 된 국가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풍자극이다. 케이트 블란쳇, 

알리시아 비칸데르, 로이 뒤퓌, 찰스 댄스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왼쪽부터 <너와의 거리>, <소년>, <오늘 우리가 했던 말>

<라디오 온>(1979), <런던 순환도로>(2002)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페팃 감독이 에마 매슈스와의 공동 연

출로 만든 신작 다큐멘터리 <너와의 거리>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부모의 안타

깝고 절실한 마음과 그들의 시간을 시각화해 완성도 높은 영화로 승화시켰다. 

제임스 베닝의 <소년>은 그의 <아메리칸 드림>(1984)과 대화를 이어가는 듯한 다큐멘터리다. 미니어처 

수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의 배경에는 다양한 시대의 노래와 정치적 연설이 흘러나오는데, 제임스 

베닝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과거를 보면 미래에 대한 경고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비틀즈의 노래 

가사가 제목인 안드레이 우지커의 신작 <오늘 우리가 했던 말>에서는 비틀즈의 공개되지 않은 영상과 

당시 비틀매니아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왼쪽부터 <존 스미스 되기>, <껌을 씹는 소녀>, <블랙 타워>

영국을 대표하는 실험영화 감독인 존 스미스의 다큐멘터리 <존 스미스 되기>는 자전적 영화로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출발해 그의 삶과 작업을 훑어나간다. 실재하는 이미지를 이용해 허구를 창조하는 영화적 

구성에 뛰어난 그의 전작인 <껌을 씹는 소녀>, <블랙 타워>도 함께 상영한다. 두 영화는 실험영화로도 

유머러스한 극과 미스터리한 공포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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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폴>, <니키의 마지막 나날>

오랜만에 다큐멘터리로 돌아온 드니 코테의 <폴>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폴이 자신의 방을 벗어

나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관찰함으로써 ‘건강하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의 신작 단편이자 실험영화인 <니키의 마지막 나날>도 함께 상영된다.

왼쪽부터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발표>

장뤼크 고다르 사후에 나온 그의 다큐멘터리 2편도 관객과 만난다. <시나리오>와 <영화 <시나리오> 

발표>는 고다르의 영화 작업 방식을 보여주며, 그가 말했다시피 영화의 역사가 작은 영화에서 만들어졌

음을 확인시켜 준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이번 마스터즈 섹션은 작금의 시대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제 역할에 대한 답을 

하는 행위이자 영화제의 방향성 제시이기도 하다"며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부의 마음으로 전 세계의 다

양한 분야에서 관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더 알려져야 할, 장인들의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

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5년 4월 30일(수)부터 5월 9일(금)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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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터즈 섹션 상영작

작품명 감독 국가

<너와의 거리>
D is for Distance

크리스토퍼 페팃, 
에마 매슈스 핀란드

<도주>
ESCAPE 아다치 마사오 일본

<내 말 좀 들어줘>
Hard Truths 마이크 리 영국

<소년>
little boy 제임스 베닝 미국

<뜬소문>
Rumours

에번 존슨, 게일런 
존슨, 가이 매딘

캐나다, 독일, 헝가리, 

영국, 미국

<모래시계 표지판 아래 요양소>
Sanatorium Under the Sign of the 

Hourglass
퀘이 형제 영국, 폴란드, 독일

<오늘 우리가 했던 말>
TWST - Things We Said Today 안드레이 우지커 프랑스, 루마니아

<가을이 오면>
When Fall Is Coming 프랑수아 오종 프랑스

<존 스미스 되기>
Being John Smith 존 스미스 영국

<블랙 타워>
The Black Tower 존 스미스 영국

<껌을 씹는 소녀>
The Girl Chewing Gum 존 스미스 영국

<시나리오>
Scénarios 장뤼크 고다르 프랑스, 일본

<영화 <시나리오> 발표>
Exposé du film annonce du film 

"Scénario"
장뤼크 고다르 프랑스, 일본

<니키의 마지막 나날>
Days Before the Death of Nicky 드니 코테 캐나다

<폴>
Paul 드니 코테 캐나다


